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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사례로 대규모 정부사업이 반복해서 추진되고 동시에 

반복해서 철회됨으로써 마을주민들에게 미친 심적 영향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소규모 마을을 대상지로 하여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사업이다. 두 번의 추진과 두 번의 철회가 

있었던 독특한 사례로서, 이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은 마을이라는 장소를 사라지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을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사업이 반복해서 추진되고 반복해서 

철회될 때 마을이라는 장소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장소애착이론(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근원성)에 기초하여 사업의 대상지 중 한 곳인 가덕도 

대항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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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심적 영향을 도출하였다.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 대안적 장소를 통한 장소애착 심정의 지속에 

대한 소망,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의 강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소규모 마을을 대상지로 대규모 정부사업이 추진될 때나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 해당 마을주민들에 대한 심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 주제어: 동남권 신공항, 국책사업, 장소애착, 가덕도 대항마을

This study analyzes the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villagers after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s were repeatedly withdrawn. The construction of a 

Southeastern New Airport was a national project to build an airport in a small 

village. This project was a unique case where it was attempted twice but both 

were withdrawn. However, despite the project to make the town disappear, the 

villagers were exclud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sychological 

impacts of villagers when the project is repeatedly promoted and withdrawn.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theory of place attachment(place identity, place 

dependence, place rootedness), the residents of Gadukdo village were 

interviewed and non-participant observation was conducted. As a result, three 

aspects of psychological effects were derived. These include the weakening of 

place attachment, the hope of continuing the attachment of places through 

alternative place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sense of compli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at caused the loss of place.

□ Keywords : Southeastern New Airport, National Project, Place Attachment, 

Gade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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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부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사업 대상 장소의 규모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언제나 큰 규모의 장소가 사업 대상지로 되는 것

은 아니며, 때로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소규모 장소인 특정 마을이 그 대상지가 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미치는가에 따라 비록 소규

모 마을이 사업 대상지가 되더라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선 공약으로까지 거론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국가 차원

의 대규모 정부사업인 반면, 그 후보 대상지 중 한 곳은 소규모의 섬마을(가덕도 대항마을)이

었다. 단순히 볼 때 사업과 대상지 간 규모의 차이가 분명한 사례이다. 그런데, 이 사례는 단

순히 그러한 규모 차이의 특징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사

업 추진이 두 번 반복해서 이루어졌고 동시에 두 번 모두 철회되는 경험을 한 독특한 사례에 

해당한다.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은 바로 이때 마을주민들에게 미친 심적 영향이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사업이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1차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업의 대상지인 소규모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사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

이 두 번 반복해서 추진되고 또 반복해서 철회될 때 정작 해당 마을주민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아래에 인용된 것과 같이 마을주민이 한 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반복해서 추진되었고 또 반복해서 철회됨으로써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에게 미

친 심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 사업이 워낙 큰 국가사업이다 보니,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은 이 조그마한 섬사람들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C, 남성, 60대)1) 

이때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은 여러 차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라 장소로서 소규모 마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을이라는 장소에 기반한 주민

들의 심적 영향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대상지 마을

의 존폐에 버금갈 정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마을이라는 장소의 변화가 주민들에게 미

1) 본 논문에서는 인터뷰 및 비참여관찰 대상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호, 성별, 연령’으로 표시하였
다. 기호 순서는 Ⅳ장의 2에서 언급되어 있는 순서로서 A부터 O까지이며, 총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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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심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3자의 눈에는 단순한 공간으로 비춰지는 사업 대

상지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해당 마을의 주민들에게는 그 마을은 공간(space)이 아닌 장소

(place)가 되며, 이 장소는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공항건설 계획과 추진은 마을주민들에게 심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섬마을의 

경우 생계수단이 섬이라는 특수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변화가 더욱 사람들의 심

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Morris(2016)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흔히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생산수단, 에너지 획득)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가치관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업

에 의한 생계수단을 가능하게 하는 ‘섬마을’이라는 장소의 변화(특히 장소상실)도 마을주민들

에게 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의 일부분은 장소를 

매개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마을이라는 장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반복된 추진과 철회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을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장소(변화)에 의한 심적 영향 

장소는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Najafi and Sharif(2012)와 Hashemnezhad, 

Heidari and Hoseini(2013) 등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도 존재

하고 있다. 장소 자체가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장소의 변화도 심적 영향을 야기한

다. 그래서 장소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들은 장소 그 자체뿐 아니라 장소의 변화를 함께 

다루고 있다. 많은 경우 장소가 미치는 심적 영향에 대해 장소의 변화를 전제하고 설명하기도 

한다. 

장소의 변화는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비교적 큰 폭의 변화까지 다양하다. 장소의 상실 및 소

멸이나 장소로부터 완전한 이탈은 큰 폭의 변화에 해당될 수 있다. 마을이라는 장소를 놓고 

볼 때 마을의 상실 및 소멸과 마을로부터 완전한 이탈이 그렇다. 그런 점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계획된 곳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 만일 공항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토지에 기초한 물리

적 ‘공간’은 그대로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주하던 마을이라는 ‘장소’는 상실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인 가덕도 대항마을은 마을 전체가 공항부지가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

어서 주민들에게 마을이라는 장소의 변화가 주는 심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

능하다. 



대규모 정부사업의 반복된 철회가 마을주민에게 미친 심적 영향 분석  253

이 예상에는 한 가지 전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공항부지로 선정되어 장소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인지가 전제된다는 점이다. 특정 장소에 변화(예, 공항부지 선정 등)가 가해질 

계획이 단순히 세워져있다는 것 이상으로 어떤 행위나 사건 등에 따라 실제 변화가 발생될 가능

성이 높다는 인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장소 변화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장소 

기반의 심리적 영향도 받게 된다. 이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장소 변화를 야기하는 행위나 사건

의 반복이다. 실제 결과 발생의 유무(有無) 이전이라고 해도 행위나 사건의 반복은 심리적 영향

을 야기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실증연구인 Zajonc(1968; 1980)에 따르면 비록 단순한 노출

에 따른 반복이라고 할지라도 그 반복으로 인해 친숙함은 높아진다. 여기서 친숙함이란 반복이 

주는 자극발생에 따른 심리적 영향 발생의 가능성을 말한다. 특히 Brewin, Dalgleish, and 

Joseph(1996)이나 Ehlers and Clark(2000)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행위의 발생 이전

에 반복적인 언어적(verbal) 혹은 지각적(perceptual) 형태의 인지적 처리는 이후 정서나 감정 

등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계기(스트레스 유발 정도의 계기)가 있다면 그 영향의 정도

는 더욱 강해진다. 동남권 신공한 건설 추진과 철회를 처음 경험한 이후에 반복해서 동일한 

경험(사업 추진 행위의 지각과 언어적 되풀이)을 한 것은 비록 계획 단계라고 할지라도 해당 

계획에 따른 장소 변화를 인지하는 정도를 높이게 한 것이며, 그에 따라 반복 효과에서 비롯되

는 친숙함처럼 장소 변화로부터 장소 기반의 심리적 영향이 발생된다. 따라서 일정한 계기로서 

두 번의 반복된 사업 추진과 철회는 대상지인 마을이라는 장소의 변화 가능성의 인지를 높여서 

장소 변화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반복된 철회 경험에 따른 이러한 장소 혹은 장소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은 어떠할까? 사실, ‘장소’는 개념 속에 인간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을 내포

하고 있다. 특히 ‘공간’과 구분되는 ‘장소’ 개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구분된다는 것이 배타성에 기초한 완전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맥락에 따른 의미 구분은 가능하다. Tuan(1977)이 구분하듯이 공간은 장소보

다는 추상적인데, 공간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공간은 장소가 

된다. Tuan(1977)이 인용한 말을 보면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햄릿

이 이 성에 살았다고 하니깐 성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는 일종의 장소감

(a sense of place)을 느낀 것인데, 장소감을 느끼게 되면 공간은 더 이상 공간이 아니라 장

소가 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과 감정이 투영되어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인지되거나 

수용되면 장소가 되는 것이다(Canter, 1997). 어떤 공간이 경험과 감정 투영으로 행복한 장

소 혹은 슬픈 장소가 된다는 사례도 마찬가지다(Honkavaara, 1961: 41-45). 개념적으로 공

간과 달리 장소는 인간의 감정적 인지를 작용시키면서 규정된다는 점에서, 장소라는 대상 그 

자체가 인간에게 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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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인간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론이다. 장소애착이란 개인 및 집단과 그들의 환경 사이에 형성되는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의 감정이기도 하고, 장소 접근에 의해 생기는 심리적인 좋은 감정 혹은 장소로부

터 분리되거나 떨어지게 됨으로써 생기는 괴로운 심정이기도 하고, 장소에 대한 정서적 투영

의 감정, 특정한 장소에 의해 생기는 개인적 가치와 정체성의 정도 등을 의미한다.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사람과 특정 장소 사이에 생기는 감정적인 유대감이

나 연대감을 장소애착이라고 한다(Najafi and Sharif, 2012: 7637-7638; Hidalgo and 

Hernandez, 2001: 273-274).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서적 감정인 애착, 

즉 장소애착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장소애착이론이다(Altman and Low, 1992). 

구체적으로 장소애착이론에 따르면, 장소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애착의 형태로 발현된다. 

애착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은 경험과 기억 등이 내재되어 있는 장소가 주는 ‘의미(meaning)’ 

창출과 관련된다(Manzo, 2005). 즉, 어떤 사람이 특정 장소에 대해 애착을 느끼는 것은 그 

장소가 의미를 지니거나 혹은 의미를 갖게 해주거나 또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이때 ‘의미’란 무엇인가? 장소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의미는 장소가 사람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을 말한다. 장소에 의한 의미 창출의 모습이 장소에 대한 애착 발현으로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소애착이론에서는 장소가 사람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

고 있는데,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장소근원성(place 

rootedness)이 그것들이다.

장소정체성은 장소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데서 비롯된 애착 감정이다. 사람이 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장소에 대해 정서적 

혹은 상징적 애착(symbolic attachment)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어서 설명할 기능적 

애착(functional attachment)인 장소의존성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장소정체성은 장소와 관

련된 의식적･무의식적인 이상, 신념, 선호, 감정, 가치, 목표, 행동 성향 등을 통해 개인적 정

체성을 정의하게 되는 자아 차원의 애착을 말한다(Proshansk, 1978). 장소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장소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장소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뿐 아니라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 소

속되려는 감정을 지니고 있고, 그 특정한 장소는 다른 장소와는 구분된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장소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지하면서 드러내기도 한다

(Shamsuddin and Ujang, 2008). 다른 공간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그 장소만의 정체성을 느

끼고 그것이 자기 정체성과 일치되면서 나타나는 애착이다. 이처럼 스스로를 규정하거나 인

지할 때 특정한 장소가 상징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되어 감정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 장소

정체성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소정체성은 지형이나 지세와 같은 장소 아이콘(place icon)



대규모 정부사업의 반복된 철회가 마을주민에게 미친 심적 영향 분석  255

이 풍부하다면 더 강화된다(Hull, Lam, and Vigo, 1994).

장소의존성은 장소 혹은 장소 내의 사회적･물리적 자원이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욕구(needs)에 강하게 부합되는 정도를 인지하면서 생기는 애착이다. 장소의존성은 정서적 

혹은 상징적 애착인 장소정체성과는 달리 기능적 애착에 해당된다. 즉, 장소가 개인에게 특정

한 목표나 활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여겨지거나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면서 강하게 인지되는 애착이다(Najafi and Sharif, 2012: 7638-7639). 사람들에게 

장소의존성이 작동되는 모습 중 하나는, 현재의 장소가 제공하는 기능과 효용을 대안적 장소

가 제공하는 기능과 효용으로 비교하는 것이다(Smaldone, Harris, and Sanyal, 2005). 사

람들은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더 적절하게 제공하는 장소에 애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장소의존성은 장소로

부터 기능적인 필요성이 충족되는 강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장소근원성은 장소에 뿌리내려 이어져오면서 생기는 애착이다. 오랫동안 혈통 유지가 이어

져온 토속성(autochthony)에 기반한 감정이다. 조상이 뿌리 내린 장소에서 후세대는 장소로

부터 스스로의 근원의식을 느끼게 된다. 장소근원성은 장소에 존재하면서 갖는 자랑스러움이

기도 하고 외부와는 분리되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때로는 장소근원성이 배

타성과 폐쇄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장소의 계보에 대한 강렬한 감정인 장소근원성은 비록 장

소가 비옥한 토지를 제공해서 물질적 풍족함을 주지 못한다고 해도 그와 상관없이 생기는 애

착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장소의존성과는 달리 장소가 주는 기능적인 면과는 다른 차

원에서 생기는 애착이다. 유용한 기능적 의존성이 없다 해도 해당 장소는 나의 근원을 말해주

는 장소이므로 애착이 생긴다. “죽기 전에 내가 뛰어 놀던 마을 동네 어귀에 한번 가보고 싶

다”라는 심정이 그렇다. 그리고 장소정체성과도 달리 장소 아이콘들에 의해 인식과 관념이 더 

강화되거나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장소근원성을 조용한 장소애착이라고 하는 이유

도 그렇다(Tuan, 1977). 장소가 주는 근원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장소정체성이나 장소의존성이나 장소근원성과 같이 장소가 주는 심적 영향으로서 

애착은 장소에서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쉽게 관찰된다. 그 장소가 특정하게 한정되

어 있는 곳이면서 비교적 긴 시간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Tuan, 1977; 

Hummon, 1992;  Smaldone, 2006; Moore and Graefe, 1994).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장소애착이 불변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람들이 장소로 인해 장소애착이라

는 심적 영향을 받았다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만일 그 장소가 변하게 되면 역시 장소애착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Tuan(1977)이 장소의 가시성

(visibility) 통해 장소의 창조(creation of place)를 설명했듯이 장소의 소멸과 같은 기존 장

소의 비가시성(invisibility)에 따른 장소애착의 변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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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ph(1976)가 말한 대중적 가치와 자본주의와 산업화나 권력 등에 의해 발생되는 장소의 

상실(placelessness)과 장소의 진정감(authentic sense of place) 감소 역시 장소변화에 따

른 장소애착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거주이동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도 장소변화에서 비

롯된다(Coles, 1972: 67). 이처럼 장소 그 자체에 생기는 변화는 장소로부터 애착을 지니고 

살아가는 장소거주민들에게 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Ⅲ.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사업이 마을주민들에게 

미친 심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사례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선행연구, 

그리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장소애착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들이다. 

첫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주로 정부사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주민들의 갈등 경험을 다루고 

있다. 정부사업이 갈등을 야기한다는 상황이 전제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사항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다. 그래서 이 연구들은 공공갈등의 원인이나 요인분석

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임동진, 2011; 장현주, 2008; 김승일, 2011; 조경훈･유
민이･이숙종, 2013; Mazmanian and Morell, 1990), 갈등의 구조나 유형화 분석과 그 해결방

안 제시(하혜영･이달곤, 2007;  채종헌, 2009; 허준영･문지은, 2017; Ross, 1993), 갈등과 

관련된 시스템과 과정 및 제도와 관련된 논의와 정책적 함의(박홍엽, 2006: 신상준, 2017; 

Pondy, 1967)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 연구들은 주민들의 갈등 경험을 다루면서 갈등관리에서 고려해야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갈등의 ‘쟁점’이나 갈등의 ‘관리’가 논의의 초점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심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 오영석(2011)의 연구는 공공갈등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를 연구의 초점에 두고 

있다. 이 연구의 경우 지역사회갈등에 관한 사례를 통해 공공갈등이 주민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이때의 심리적 영향은 갈등에 따른 심리적 

피해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스트레

스 이외에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사례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세부적

으로 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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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지역 간 갈등을 기술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

구들이고(박태우･이상식, 2013; 안종묵, 2012; 이윤경, 2012; 이진수･이혁재･조규혜, 2015; 

허철행 외, 2012; 황동현･서순탁, 2011), 두 번째 부류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시 고려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다(김현조 외, 2013; 박영강･이수구, 2016; 유광의, 2010; 이희수 외, 

2011). 첫 번째 부류의 연구가 갈등사례에 초점을 두었다면, 두 번째 부류의 연구는 입지 선

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의 연구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

등 최소화나 해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사례로 하는 거의 모든 

연구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동남권 신공항 선정과 관련한 갈등 구조를 이해하고 갈등 해소를 위

한 방안 제시와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선행연구들은 두 번의 철회가 이루어진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첫 번

째 철회 당시의 시기에 한정되어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

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즉,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이 두 번 철회된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들이면서 동시에 마을주민들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특히 두 번 철회되

면서 마을주민들이 겪은 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장소애착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이다. 여기에

는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장소애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연구(Eisenhauer, Krannich, 

and Blahna, 2000; Pretty, Chipuer, and Bramston, 2003; Shamsuddin and Ujang, 

2008; Vorkinn and Riese, 2001)와, 장소애착의 형성요인(김동근, 2011; 박경윤, 2014; 

송화성･윤자연, 2015; 최열･임하경, 2005; Rollero, and Piccoli, 2010; Smaldone, 2006)

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대부분 장소애착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소로는 주거지, 광장, 모임구역, 특정 지역(지역 구분 단위), 관광지, 휴양지, 특

정 자원 소재지(천연자원 등) 등이다. 이 연구들은 장소애착이론의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애착이론

의 외연확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장소애착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변화에 따른 장소애착의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실

증적인 분석과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장소들은 특정 계기(예, 정부사

업 등)에 의해 변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장소로부터 형성된 애착의 심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사업은 장소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들이 밝혀준 장소애착이론의 유용성은 정부사업 시행에 따른 장소 변화와 장소애착에 미친 

영향으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장소애착이론을 적용했던 기존 연구들이 아직 구

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다루지 않은 연구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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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기

존의 연구들에서는 부족했던 마을주민들의 심적인 영향에 초점을 둔다. 정부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 상황에 초점을 두고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

과는 달리,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어떤 심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분석의 초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대규모 정부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 상황 그 

자체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사업 대상지의 마을주민들에게 더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정부사업으로 인해 갈등 상황이 생겼다면 주민들이 겪는 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단

순히 갈등을 겪는다거나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로만 여기는(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주민들의 심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 대상지로서 마을이라는 장

소가 사라질 때의 마을주민들의 심적인 영향에 초점을 둔다. 

둘째,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중 독특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

서도 차별성을 지닌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동일지역을 두고 두 번의 철회가 있었던 

사례다. 정부사업에 따른 갈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두 번의 철회를 경험한 

사례가 분석되지는 않았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사례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도 모두 두 번 

철회를 경험한 이후에 분석된 것은 아니다. 대규모 정부사업이 동일한 대상지를 두고 두 번의 

철회가 있었다는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일반적인 경험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분석한다면 두 번의 사업 철회는 그 자체가 독특한 정책사

례가 되기 때문에 그 속성을 반영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두 번 철회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분석 사례

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 분석을 위해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및 비

참여관찰을 한다는 점에서 분석방법에서도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대상지에 거

주하는 마을주민들의 연령과 섬마을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주는 특성(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이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비참여관찰의 용이성 존재)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와 비

참여관찰을 활용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정부사업의 갈등 사례나 동남권 신공항 사

례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분석방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만의 차별성

이 된다.

넷째, 본 연구는 장소애착이론을 적용해서 마을이라는 장소가 마을주민들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선행연구와는 달리 정부사업에 따른 장소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논

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기존에 장소애착이론이 적용된 연구들과는 달리 

장소의 존재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데서 나아가 장소변화(가능성)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장소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부의 대규모 사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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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소애착을 발생시킨 장소의 변화가 마을주민들의 애착에 어떤 심적 영향을 미쳤는지 분

석한다. 이 점은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장소애착이론을 적용했던 선행연구들의 외연확장의 

성과를 더 넓히는 계기(특히 행정 및 정책 분야)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사례 분석: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가덕도 대항마을 주민

1. 사례 개요

본 연구는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 주민들의 심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동남권 

신공항 대상 후보지는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과 밀양 하남읍 소재 마을들이 해당되는데, 본 연

구는 가덕도 대항마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가덕도 대항마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이

유는 본 연구의 주제를 분석하는데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두 번 철회된 경험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정 마을이라는 장소에 한정되어 거주하면서 두 번의 국책사업 철회

를 경험하여 그로 인한 심적 영향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가덕도 대

항마을이 그에 적합한 사례에 해당된다. 무엇보다도 대항마을은 밀양 하남읍에 소재하는 마

을들과는 달리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가 한 개의 특정한 마을에 한정되어 있는 ‘섬마을’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마을이라는 장소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리적 공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육지의 마을과는 달리 주민 구성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서 두 번의 

국책사업 철회를 함께 겪으며 그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심적 형상도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다. 

마을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간의 심적 교류도 활발하다. 이는 다음에 설명

할 분석방법(인터뷰, 비참여관찰)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서 특정 마을에 해당하는 가덕도 대항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2018년 통계 기준으로 가덕도 섬의 전체 인구는 3,823명이고(강서구, 2018), 이 중 동남

권 신공항의 직접적인 대상지였던 대항마을의 주민들은 약 300여명이다. 대항마을의 경우 주

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약 300여명이 되는 것일 뿐 사실은 300여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

다. 주소지는 대항마을로 되어있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따라

서 실질적으로는 300여명 보다 적고, 또 주민등록 통계 기준과는 달리 대항마을은 두 곳의 

작은 비공식적 마을을 포함하고 있어서(세바지 마을, 외양포 마을) 대항마을 주민만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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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0여명의 수준으로 더 적어진다.  

대항마을 주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은 어업이지만, 농사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층은 

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여기서 농사는 생계수단이라기 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농작물을 

얻는 수준이다. 따라서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전형적인 섬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관

광객 대상의 숙박업과 식당 등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산발적인 부업에 가깝다. 대항마을은 인

접한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섬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과 통신 등의 편의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섬의 다른 마을과는 달리 구획이 명확한 별도의 생활권으로 형

성되어 있다. 대항마을 역시 여느 어촌처럼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 운영은 개발위원회

가 중심 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경제공동체로서 기능하는 전통어로방식

의 ‘숭어들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마을 운영의 공동 자금 및 마을주민들의 공동 수익의 원천

이 되기도 한다. 전통 계승과 경제적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숭어들이가 존재하는 것은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항마을은 부산시에 속해있지만 섬마을이기 때문에 비교적 개발이 덜 되었고, 

특히 가덕도 중에서도 대항마을이 더욱 그렇다.2) 그러다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다. 최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3년 1월에 당시 노무현 대통

령 당선인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는 말에서 시작되어, 2006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공식적인 검토를 지시하게 된다. 2007년 11월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도 동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이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였다. 당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선정하였고, 두 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에 따

라 2011년 3월에 사업을 철회하게 된다. 하지만 2012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

인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다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언급하면서 재추진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2014년에 국토부는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2015년 6

월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역시 후보지는 가덕도와 밀양이었다. 하지만 2016

년 6월에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가덕도와 밀양에 대한 사업 계획을 철

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지였던 가덕도 대항마을 주민들이 겪은 

두 번의 사업 철회의 경험 이력이다. 당시 사업계획(조감도)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

2) 사실, 부산시민들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생기기 이전에 가덕도는 물론이고 대항마
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그래서 본 조사를 진행할 때 대항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같은 
부산이라고 해도 그동안은 알지도 못했으면서 신공항 건설로 인해 다들 아는 체한다” 며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F, 여성,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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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건설이 될 경우 대항마을은 그 전체가 사라지고 마을의 터전은 공항과 그 부대시설의 부

지가 되는 것이었다. 즉, 직접적인 사업대상 부지는 대항마을이었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건

설은 곧 마을 자체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는 Relph(1976)가 말한 중앙의 권력

(central authority)에 의한 장소상실의 한 예가 된다.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특정 장

소로서 마을이 사라지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장소에 의해 형성되어 있던 마을주민들의 장소애착의 심정이 장소의 변

화를 야기할 수 있는 반복된 특정 경험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구조

로 이루어져있다. 반복된 특정 경험이 촉발요인이 되어 기존 장소의 변화 가능성을 높였고(원

인), 그에 따른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및 장소근원성으로 구성된 장소애착에 미친 심적 영

향(결과)을 분석하는 것이다. 장소가 장소애착 형성의 핵심 요인이 된다는 장소애착이론과 반

복적 자극 및 행위에 따른 심적 영향에 기초해 볼 때, 반복된 특정 경험에 의한 장소의 변화

는 장소애착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본 연구의 분석 

사례에 적용해보면, 촉발요인은 두 차례의 사업추진과 두 차례의 철회를 보인 반복적 행위의 

경험이며, 그에 따라 대항마을 자체의 소멸과 같은 장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지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는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결과와 관련하

여 장소애착의 심정 변화 이외에도 부차적인 심적 영향에 대한 결과도 도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에서 실제 확인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규모 정부사업으로 인해 마을이라는 장소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경험한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에 대해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활용하여 

장소애착이론에 기초해서 분석한다. 즉,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소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장소에 의한 심적 영향을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과 장소근원성을 중심으로 분석하

며, 이를 위해 현지조사를 통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의 방법을 활용한다.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은 분석대상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한 방법이다. 앞서(선행연구

와의 차별성)도 언급했듯이 분석대상 마을인 대항마을은 고령층 중심의 마을이면서, 동시에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설문조사보다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마을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비참여관찰을 통해 정부의 대규모 사업이 두 번 철회됨으로서 경험한 심적 영향에 대한 자료

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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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마을의 전･현직 운영위원(개발위원장 및 개발위원, 어촌계장)들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비참여관찰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은 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어촌계장 1명(70대 남성: A), 개발위원장 1명(70

대 남성: B), 개발위원 3명(60대 남성 2명: C, D ; 70대 남성 1명: E), 일반주민 5명(80대 

여성 2명: F, G ; 40대 남성 1명: H ; 30대 남성 2명: I, J)이다. 비참여관찰은 또 다른 일반

주민 5명(50대 여성 2명: K, L ; 60대 여성 3명: M, N, O)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1

차 인터뷰는 2017년 8월 23일과 24일, 2차 인터뷰는 2018년 2월 11일과 12일에 이루어졌

고 비참여관찰은 2018년 8월 14일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추가 인터뷰는 2019년 1월 5일에 

이루어졌다.3)

질문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했다. 동남

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먼저 한 뒤, 장소애착에서 구분하는 심적 영향의 세 

측면(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장소애착이론에 기초한 

질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질문들을 참조해서 활용했다(최열・임하경, 2005; 

Hidalgo and Hernandez, 2001).4) 

3) 추가인터뷰가 진행된 이유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현 부산시장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총리실에서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철회된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을 다시 
높이는 발언이기 때문에 추가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행되었다.  

4) ① 포괄적인 질문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처음 추진될 때 어떤 심정이었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두 번째로 추진될 때 어떤 심정이었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두 번 철회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세 번째로 또 추진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이외의 정부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를 사용하였다. 
장소애착에 기초한 질문은, ② 장소정체성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잡
고 있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본인의 삶과 어떤 관계로 자리 잡고 있는가?”,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마음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철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고, ③ 장소의존성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얼마나 의존하면서 살아가
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마을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마음
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철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고, ④ 장소근원성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지니고 있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얼마나 뿌리내렸다고 생각하는
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을 잠시 떠나 있을 때(과거 경험이나 미래 예상) 마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마을 사람들 간에 결속력이나 소속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마음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철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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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대항마을 주민들에게는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상

실이 된다. 장소상실이 중앙권력에 의해서도 발생되듯이(Relph, 1976),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은 국가에 의해 발생되는 장소상실로서 그곳에 사는 대항마을 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은 장소상실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겪

었고, 동시에 두 번 모두 철회되는 경험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주민들은 장소가 

주는 애착에 기초한 심적 영향을 받았다. 특히 성인에게 장소는 수년에 걸쳐서 정서를 축적하

고 증가시켜서 깊은 의미가 배게 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Tuan 1977), 장소상실의 가능성은 

마을주민들에게 심적 영향을 야기한다. 실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비록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들과 장소애착에 기초한 질문

들에 대한 응답, 그리고 비참여관찰시 대화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5) 마을주

민들이 지니고 있는 의견이나 마음 상태는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다.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심

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장소애착(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근원성) 심정의 

변화, 둘째 대안적 장소를 통한 장소애착의 지속에 대한 소망, 셋째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

에 대한 순응의식의 강화가 그것이다. 

1)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

우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마을주민들에게 기존에 지니고 있던 장소애착으로서 장소정체

성과 장소의존성 그리고 장소근원성의 심정에 변화를 야기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건설이 두 번 시도되는 과정에서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장소애착 심정에 변화

를 가져왔다. 특히 현재는 두 번 모두 철회된 상태이지만 또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예

상과 실제로 또 다시 추진하려는 부산시(시장)의 강한 의지, 그리고 설사 공항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개발로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마을주민들의 예상 등이 기존에 그

들이 지녔던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부산시는 2018년 연말에 중앙정부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산시는 동남권 신공

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가덕도 개발의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설사 신공항 건설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관련 계획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마을주민들에게 기존의 두 번 추진과 그 철회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거주지인 마을

이라는 장소의 상실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해주었다. 즉, 마을주민들이 단순히 사업이 철회되

5) 특히 인터뷰 대상자들 중 70대 이상의 마을주민들이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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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장소상실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기존에 지녔던 장소애착의 마음에 점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이어지

는 장소애착별 인터뷰 및 비참여관찰 내용(인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장소정체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인용된 마을주민들의 말에서 여러 표현들로 드러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섬마을이라는 장소로 인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로 ‘섬에서 고기 잡아 먹

고 사는 나’, ‘어민’, ‘어업’, ‘섬사람’, ‘섬놈’ 등으로 표현하며 인식하고 있다. 특히 ‘육지 사

람’과 대비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스

스로를 지칭하며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섬에서 살아오면서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그

것들이 몸에 밴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나는 배운게 섬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것이라서 나한테 이 동네

를 떼 놓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 차라리 신공항 그거 안 들어오는 게 낫지. 그래야 이 동

네도 있고 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저렇게 국가에서 들어온다고 하니 찹

찹한 마음이 듭니다.”(I, 남성, 30대)

“나 같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 고기 잡아야지 나와 식구가 묵고 사

는데… 나는 그렇게 섬사람이고 섬놈입니다. 그런데 신공항 들어오면 되겠어요? … 국가가 하

는 일을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 참 걱정입니다.”(J, 남성, 30대)

“우리 같은 어민들은 바다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모두 이 바다 덕분에 살아가고 있고, 

…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공항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지지, 계속 되겠습니까? 

섬에서 평생 살아왔는데 섬이 내 인생이지. 그런데 저렇게 공항 생기니 마니 하면서 …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D, 남성, 60대)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 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섬에 살

아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내 이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G, 여성, 80대)

그런데, 대항마을이라는 섬마을에 한정된 장소에 살아가면서 장소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

들은 공항 건설에 따라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질 때 자신들의 장소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우려의 마음으로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찹찹한 마음이 듭니다.”, “참 걱정입니

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6) 등의 심적 상태가 그것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전혀 언급도 없

었던 장소 자체의 상실 가능성이 최근에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제 계획 추진의 모습으로 계

속 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말에서도 

6) 캐어묻기(probing)를 통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의 뜻을 재차 확인한 결과 “마음이 좋지 않다”, “속상
하다” 등의 뜻으로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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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고 있다.

“언제가 되었든 뭐가 여기 들어서지(개발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

을 보면 이 부락(마을)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듭니다. 이 부락이 없어지면 이 속에 살

던 부락 사람들이나 나나 제대로 뭐 살아가겠습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마을이) 없어지면 뭐 제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부락이 있어야 여기 살던 나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 그게 문제고 걱정입니다. 나라가 한다는데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러니 더 걱정이고… 뭐가 되도 될 거라 생각되니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마음

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이 부락이 있어서 내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될 거니까, 이

제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 ”(C, 남성, 60대) 

마을주민들은 스스로를 마을이라는 장소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라고 여

기면서 마을이 없어진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고 마음 붙일 곳도 없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섬마을이 곧 자신들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의 인생을 섬마을에 기반해

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그동안 정부가 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는 모습

을 보면서 더 이상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통적

으로 섬마을에 기반한 스스로의 존재 인식에 대한 한계를 ‘마음이 좋지 않다’는 등의 표현으

로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마을이 있어야 자신도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부터

는 그와는 다르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장소정체성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장소정체성과 더불어 마을주민들의 장소의존성의 마음에

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섬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업이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공항이 

생겨 마을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곧 현재의 생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동

안 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겪은 장소상실 가능성의 경험, 그리고 또 다시 공항 건설을 추진

하려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에서 과거보다 마을이라는 장소에 덜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 같은 뱃놈이자 섬놈이 어디 가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지에 가서 살 방법

이 많지도 않고… 여기 아니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저렇게 난리니 진짜 이

제 쫓겨나가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아니면 못살 거 같은데, 그래도 나갈 것을 생

각하면서 이제는 다른데서 뭐 먹고 살지 고민도 되고…”(I, 남성, 30대)

“물 질(어업 이외의 다양한 바다 수확 활동)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 동네가 없어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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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떠나면 어디 가서 물 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야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겁

니다. 육지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할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생각이 자꾸

만 듭니다.”(J, 남성, 30대) 

“우리는 어민이라서 공항 같은 거 안 들어오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항 들어오는 거 반대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저렇게 들어오니 마니 하니깐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H, 남성, 40대)

그동안 생계와 관련해서 마을(섬)에 의존적이었던 마음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항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해당 

장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들에게는 기존의 장소의존적인 심정의 변화 요

인이 된다. 특히 두 번의 철회 이후에도 부산시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지

속적으로 재추진하려는 시도로 인해 장소에 의존했던 마을주민들의 마음도 과거보다 덜해진 

것이다. 이런 장소의존성의 변화는 단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젊은 세대에만 한정

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나이든 사람들도 공항이 건설되어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기존과는 변화된 장소의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장소

의존성이 그 전보다는 덜해진 모습으로의 변화는 단지 생계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

랫동안 살아오면서 몸까지도 익숙해진 생활터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생각에

서도 비롯된다.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없이 살던 곳에 사는 것이 제일 좋지… 살던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 도시로 나가서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딱 여기에 

맞춰 있는데 … 그런데 국가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나갈 수밖에…”(D, 남성, 

60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살던 이곳을 떠나서 어디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대 나가고 싶

지 않은데 …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수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여

기 말고 어디서 붙어살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G, 여성, 80대)

이처럼 기능적 애착이라고도 하는 이 장소의존성은 해당 장소가 주는 기능에 기초해서 형

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 장소의 상실은 장소의존성의 직접적인 변화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업

뿐 아니라 농업에 의해서도 장소의존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마을 생활

에 익숙해진 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도 현재 살아가는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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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마을이라는 장소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그런데 공항 건설이 철회된 현재 시점에서도 또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실제 정치권의 추진 움직임이 보이면서 더 이상 장소에 의

존한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의존 심리가 그 전과는 달리지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장소애착의 한 측면인 장소근원성의 경우, 마을주민들은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어른들이 해오던 대로’, ‘식구’, ‘가족’, ‘공동체’, ‘고향’ 등의 단어로 마을이라는 장소에 기반

한 장소근원적 마음을 보이고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소속감은 물론이고 토속성과 전통과 혈

통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소근원성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생각도 장소정체

성이나 장소의존성처럼 공항 건설의 가능성으로 인해 변화된 심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주

로 장소근원성이 생기도록 해준 현재의 마을 모습이 공항 건설로 인해 변화(상실)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공항이 들어서면, 대대로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온 동네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다 같이 맛있는 음식도 함께 못 나눠 먹고 이야기도 못 나

누고 … 우리 터전이 없어져버리게 될 거라서 걱정입니다. 동네사람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려

서 옛날부터 다 같이 한 식구처럼 해오던 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이라는 것이 버려진

다고 버려집니까? 그런데 공항 들어온다고 하니 벌써 그런 걱정이 들어서 서글픕니다.”(D, 남

성, 60대)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해오는 방식대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함께 공

동체로 운영하고 있어서 서로 소속감도 높고 그런 마을입니다. … 공항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런건 뭐 옛날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지금도 예상을 하면서 … 이런 저런 기분

이 듭니다.”(B, 남성, 70대) 

“땅이고 집이고 전부 이 마을에 우리가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리잡고 있으니까 계

속 살면 좋지.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에 어른들이 해오던 대로 우리도 다 같이 단

합도 하고 그래왔고. 그런데 마을이 없어지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떠나야한다는 그

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E, 남성, 70대)

마을사람들의 말에서 ‘흩어져버리게’ 될 때의 상황이나 어디를 ‘떠난다’는 등의 가정은 동

남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장소근원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근원

의식이 단번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근원성을 갖게 해주고 유지시켜주는 직

접적인 대상으로서 마을이라는 장소가 없어지는 것 혹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서서히 장

소근원적 심정이 과거보다는 낮게 될 것임을 느끼며 경험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장소근원성

에 대해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마을주민들의 심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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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주로 ‘동네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공항 생긴다고 하면서 외지인들도 오고 개발 사업이니 뭐니 하니깐 동네사람들이 여기에 

대대로 살던 그런 생각이 예전만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항 들어서면 

이 마을 없어진다고 하니 옛날 어른들이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함께 살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 

조금 덜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H, 남성, 40대)

“옛날에 우리 시대가 제일 좋다. 편안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오던 대로 살면 좋은 거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해오던 대로 살던 대로 한 식구처럼 사는 게 좋은데 … 저 공항 들어선다고 

하면서 동네사람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F, 여성, 80대) 

“그때 공항 들어선다고 할 때(첫 번째와 두 번째 추진이 이루질 때) 이 동네사람들은 이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마음이 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랬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 여기서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동네사람들한테는 이제

는 예전만 못합니다.”(A, 남성, 70대)

비록 현재는 철회된 상태이긴 하지만 마을주민들에게 장소근원적 심정이 과거와 달리 변화

된 것은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 마을주민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을에 뿌리를 두고 

이어져오던 공동체 의식 등이 조금 덜해져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나, 특히 두 번의 사업추진이 

있었을 때 마을주민들의 마음이 떠 있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더구나 마을주민들은 아래 

인용된 것과 같이 현재 철회된 상태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장소근원적 심정의 변화를 더욱 실감하고 있다. 

“두 번 시도했는데 세 번 시도 못하겠습니까. 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대로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이 갈수록 더 예전만 못 합니다. (마을이) 없어질건데 그

렇게 예전처럼 잘 되겠습니까?”(C, 남성, 60대)

이와 같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난 15여년 넘는 기간 동안 타당성 조사를 두 번이

나 진행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장소상실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했다. 비록 두 번 모두 철회되었지만 여전히 장소상실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생

각에서 마을주민들이 느끼는 장소애착에 대한 심정도 과거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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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적 장소를 통한 장소애착 심정의 지속에 대한 소망

이렇게 장소애착의 심정이 변화됨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동시에 하나의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근원성의 심정에 변화가 생기고 있지

만, 그렇다고 해도 변화된 장소애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대안적 장소를 통해서 변화 모습을 보이는 장소애착이라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마을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한테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들한테 보상을 주는 것 보다 

지금 동네사람들이 이 동네에 함께 살고 있듯이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H, 남성, 40대)

“우리가 (공항 건설로 마을을) 나가게 되면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주는 게 낫습니다. 

보상 조금 나오는 거 그것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 다른데다가 지금 같은 동네를 만들어서 

집을 주고 살도록 해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B, 남성, 70대)

“공항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 개개인들한테 보상을 주지 말고 차라리 공동으로 이주할 

곳을 정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한 채씩 주면서 다 같이 모여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어줘야 합니다.”(A, 남성, 70대)

으레 정부사업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곤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금

전적인 보상보다도 마을주민들이 이주해서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 마련을 강조하고 있

다. 비록 대안적인 장소이긴 해도 그러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장소에 기반한 기존의 

삶에서 생겼던 장소애착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장소애착을 이

어간다는 것은 그 정도를 되살리거나 강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은 아니다. 과거보다 장소애착

의 정도가 덜해진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그것만이라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가 낯선 동네에 가서 사는 것이 힘들 텐데, 그럼 다 같이 살 수 있는 이주단지를 만들

어서 주면 지금 이 동네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옛날 기억도 하

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L, 여성, 50대)

“이주단지가 안되면 아파트라도 지어서 그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동이라도 우리 동네 사람

들이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만나서 지내기도 하고 그 

아파트를 동네 삼아서 생각해도 되니깐…”(O, 여성,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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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장소(마을)가 없어지더라도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이 계속 같이 살면서 공유된 ‘옛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과 비록 아파트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동네 삼아서’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7) 마을주민들

은 공항 건설로 마을이 없어져 이주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장소에 기반해서 형성된 장소애착

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장소에서 장소정체성, 장소근원성, 장소의

존성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보다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장소애착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어지는 정도의 소망인데, 이는 곧 기존에 형성된 장소애착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방증(傍證)이기도 하다. 마을주민들의 

이러한 마음은 기존의 장소애착이론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즉, 단순히 장소에 기반해서 장소

애착이 생긴다거나 또는 장소상실 등의 이유로 장소애착이 약화된다는 등의 내용에 추가하여 

새롭게 고려해야할 사항이 된다. 다시 말해, 장소상실은 마을주민들이 대안적 장소를 통해서

라도 기존의 장소애착을 유지해나가려는 심적인 영향을 야기한다.

3)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 강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추진되면서, 비록 두 번 모두 철회가 되긴 하였

지만 마을주민들에게는 장소로서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걱정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장소애착의 약화와 더불어 약화된 장소애착이라도 지속시키고 싶은 마음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는 장소의 변화가 그 장소로부터 기인한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런데 장소의 변화, 특히 반복해서 장소상실을 시도하고 역시 반복해서 그 상실 계획을 철회시

킨 사례는 마을주민들의 장소애착에 미친 영향에서 더 나아가, 그 장소상실의 계획과 철회를 

주도한 국가 자체에 대해서도 마을주민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다. 그 영향은 마을주민들에

게 대규모 정부사업을 주도하는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을 더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마을주민들은 공항 건설에 따라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말하는 중

간이나 특히 대화나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을 요약해서 

한 마디로 나타내면 “국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이다. 마을이라는 터전

7) 이는 공동체 해체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동체 회복 및 지속과 유지 등에 대한 희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마음의 발생원인은 바로 장소의 상실에 따른 것이므로, 마을주민들은 
이 마음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존의 마을이라는 장소와 같은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이주 단지, 같은 동의 아파트 등) 장소애착의 심정을 느끼게 해주었던 기존의 
마을과 같은 장소 역할을 하는 여건이 있었으면 한다. 장소애착 심정의 유지 혹은 과거보다는 다소 
변화된 장소애착 심정이라고 해도 그 마음의 지속을 위해 장소 역할을 하는 여건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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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공항 건설)의 결정은 오로지 국가에 의

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추진과 철회를 반복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국가가 하는 

일(국책사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 굳힌 것이다. 

“(공항 건설을)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뭐 나라가 결정해서 계속 저러니 우리가 무

슨 말을 한다고 들을 것 같지고 않고…어떻게 국가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더 실감합니다.”(N, 여성, 60대)

“국가에서 하는 것을 못 말리지.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

고. 하는 것(반복된 시도와 철회)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F, 여성, 80대)

“국책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거 반대한다고 해서 막아

지겠습니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또 취소하고 … 다 국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우

리 같은 주민들이 하자 말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 그래서 신뢰감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 국가를 이길 수는 없으니 …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같이 조그마한 동네에 사

는 서민들보다 국가가 힘이 더 세다는 … 국가가 하는 거 뭐라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H, 

남성, 40대) 

“두 번이나 저렇게 하니깐 신망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정부 이기는 사람 없고 … 정

부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또 유치한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요.”(I, 남성, 70대)

“국가에서 하는 일을 주민이 막을 수가 있나? 그것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노? 주민들이 말

린다고 되겠나?”(G, 여성, 80대)

위의 내용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심지어 마을주민들은 두 번의 사업 추진과 반복된 철회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여기면서도 국가의 일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공항 건설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

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예, 시위 등)도 그들의 표현대로 ‘국가의 일’, ‘나라의 일’을 따

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낼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정작 자신들의 마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체념에 가까운 순응을 하고 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고 해서 … 그때(공항 건설 계획 발

표 때) 서운한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갖 곳(대항마을 주민들이 아닌 일반 부산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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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 동네에 공항을 유치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고 하다 보니깐 … 우리보다

도 다른 사람들(일반 부산 시민들)이 더 우리 동네 공항건설에 대해 말하고 다니고 또 목소리

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를 배제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그래도 뭐 어

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국가가 하는 일인데…”(B, 남성, 70대)

“두 번째 시도 하고 또 그만 두고 하는 거 보니 세 번째 또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 생각이나 그런 의견 없이 진행되는데… 국가가 하는 일이다 보니 우리

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국가사업에 우리 같은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국가가 하는 일에 따르는 겁니다.”(M, 여성, 60대)

여기서 “큰 국가사업에 우리 같은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을 것 

같고”는 국가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기본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마을과 국가 

간 대응 관계를 놓고 볼 때 둘 사이의 불균형적 권력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을이라

는 자신들의 장소 변화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 스스로가 아니라 국가가 결

정해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또 다시 철회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가의 의지나 의도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젊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국가 상대의 열세한 위치로서 자신들을 상정하며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이깁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렇게 하는 거(두 번 시도, 철회) 보면 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J, 남성, 30대)

“나라가 이 동네에 공항 들여놓겠다고 하면,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육지로 나가

라고 하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 공항 들어서는 것에 대해 속으로

는 반대하지만 지난번에도 또 추진하고 그러다가 그만 두는(철회) 모습을 보니깐 국가는 국가

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입니다. 국가사업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K, 여성, 50대)   

여기서, 두 번의 시도와 반복된 철회에 따른 이러한 심적 영향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나 저렇게 하는 거(두 번의 시도와 철회) 보면 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또 추

진하고 그러다가 그만 두는(철회) 모습을 보니깐 국가는 국가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입니다.” 등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마을보다 더 큰 영역으로 

여겨지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한 순응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마을주민들의 의사나 결정

과 상관없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추진하고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힘을 더욱 

실감하게 된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그 힘에 대한 실감과 함께 순응의 마음을 더 강화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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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때,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마을주민들이 마을과 국가를 대응해서 볼 때 ‘규모’를 

전제해서 생각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같은 조그마한 촌 동네가 무슨 수로 국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L, 여성, 50대)

“국가가 뭘 하든 이 작은 동네를 대수롭게 보겠습니까?”(M, 여성, 60대)

“위(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 조그마한 섬이 무슨 수로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

항을 만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공항을 만든다는 것을 취소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국가

가 하는 커다란 일에 이 작은 동네가 무슨 고려가 되겠습니까?”(N, 여성, 60대)   

‘촌 동네 vs. 국가’, ‘작은 동네 vs. 국가’, ‘조그만한 섬 vs. 국가’, ‘작은 동네 vs. 국가가 

하는 커다란 일’ 등으로 대응해서 표현하는 말은 대규모 정부사업이 소규모 마을주민들에게 

여겨지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위의 마지막 말은 그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즉, 

“국가가 하는 커다란 일에 이 작은 동네가 무슨 고려가 되겠습니까?” 공항 건설 추진과 철회 

과정에서 대항마을 주민들의 의사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국

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시의 입장이나 일반시민들의 목소리 표출은 있었지

만 정작 마을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그와 같은 두 번의 경험은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자신

들을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위치로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는 

순응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인터뷰를 한 마을주민들은 공통적으로 공항 건설

을 추진할 때나 철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된 사실 혹은 의견을 내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누구도 강한 반발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국가의 대규모 사업

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연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모습에 

자신들의 위치에서는 감히 의견을 낼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의 위치와 국가의 위치를 구분해서 국가를 더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저번에만 봐도” 라는 말처럼 두 번의 철회과정을 보고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 위에 높은 사람들(국가를 지칭)이 하는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

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동네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니깐…저번

에만 봐도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뭐 높은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정해서 하는 것이니

깐…”(K, 여성,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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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의 함의와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두 번의 추진과 철회로 인해 대항마을 

주민들에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심적 영향을 미쳤다. 마을이라는 장소가 주민들에게 형성

시켰던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 그로 인한 대안적 장소 마련을 통해 ‘장소애착 심정의 지속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 강화’가 그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의 경우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는 장소라는 애착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인 장

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두 번째와 같이 그

렇다고 해서 애착 심정이 변화되는 것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대안적 장소를 형성해서라도 비

록 변화된 애착이라 할지라도 그 애착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마을주민들의 심적 상태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소애착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장소정체성은 물론이고 장소근원성과 장

소의존성은 장소를 대상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다. 그렇다면, 설사 장소애착 발생 요인

인 장소가 사라진다고 해서 단기간에 장소애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 혹은 장소가 사라

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장소애착의 심정이 변화되는 것일까? 그

렇지는 않다. 다시 말해, 장소가 어떤 대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때, 그 장소가 상실되는 등

의 변화가 생기면 기존에 영향을 받았던 대상에게도 곧바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김민주, 2019; Relph, 1976).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는 장소상실의 경과나 장소상실

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한 이후의 시간 경과가 필요하다. 애착형성의 긴 시간만큼이나 그 

반대의 현상(변화 등)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장소상실 혹은 장소상실의 가

능성과 관련된 이벤트(event)적 요소가 함께 발생하면 장소상실이나 그 가능성에 따른 영향

이 커지게 된다(김민주, 2019; Relph, 1976). 여기서 이벤트적 요소란 장소상실 혹은 그 가

능성을 직접 소재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이슈화의 정도이다. 사회적 이슈는 해당 이슈와 관련

된 대상에 대한 인지를 더 높여서 이슈에서 비롯되는 내용을 더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

일 그것이 장소상실이라면, 이슈화된 장소상실은 장소상실 자체의 인지를 더 높이는 것과 동

시에 장소상실의 현실을 더 각인시킨다. 즉,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전국적 이

슈가 된다는 것은 마을차원의 이슈일 때보다 주민들이 느끼는 심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 형성된 장소애착은 장소상실에 따라 그 정도가 변화될 때에

도 긴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 이벤트적 요소가 있다면 그 영향도 더 커질 수 있

다. 대항마을에서 나타난 장소애착의 변화도 이와 관련된다. 

실제로 대항마을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인해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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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은 약 10여년 전부터 있어 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에 관한 논의가 그때부

터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벤트적 요소로서 대항마을은 두 번의 실제 추진과 두 번의 철회를 

경험하였다. 각각 네 번의 경험(두 번 추진, 두 번 철회)은 대선 공약이 되는 등 전국 차원의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였다. 단순히 공항 건설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만 시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추진과 철회 등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장소상실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더 

높이게 한 것이었다. 특히 앞서 Ⅳ장에서 인용문으로도 언급했듯이, 두 번의 추진과 두 번의 

철회는 향후 세 번째 추진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마을주민들의 마음에 심

어놓았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정도에는 부침이 있었지만, 마을이 아닌 전국차원의 사회

적 이슈가 될 정도였기에 당사자들인 대항마을 주민들에게는 언제나 공항건설이 화두가 되곤 

했다. 단적으로 아래의 말이 그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항마을 주민들에게 장소애착의 변화

는 장소상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 10여년에 걸쳐서, 장소상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번의 사업추진과 두 번의 철회라는 이벤트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다리(연육교) 놓이고 공항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항상 무슨 말만 나오

면 여기 우리 동네를 가지고 공항 건설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L, 여성, 50대)

“나는 언젠가는 공항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공항 들어온다고 하면서 정

치 싸움하고 뭐 이러니깐 계속 늦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하도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러니

깐 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들어오려고 했으니 들어 올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

니까.”(I, 남성, 30)

이와 함께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심적 영향으로서, 마을주민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긴 장

소애착이라고 해도 지속시키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장소애착을 형성한 장소가 

상실되더라도 애착이 없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심정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장소애착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변화된 애착이라도 유지

하고 싶은 것은 그 애착의 강도가 적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변화되었음을 인

정하지만 그것마저도 유지하려는 마음은 ‘장소애착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장소애착 자체에 대한 애착인 것이다. 쉽게 말해, ‘그동안 우리가 이 동네

(장소)에서 정 붙이고 살아왔으니, 동네가 없어지더라도 예전처럼 그런 삶은 계속 유지 할 수 

없을까?’라는 심정이다. 아래의 말에 더 자세히 드러나 있다.

“이 동네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정 붙이고 살았던 것처럼 계속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정 붙이고 살았던 그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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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가 없어져서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

니다.”(E, 남성, 70대) 

마을주민들이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

다. 대규모 국가사업인 만큼 장소의 상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형성된 장소애착

의 마음까지는 상실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 점착성(粘着性)의 현상으로 

설명가능하다. A가 B를 발생시켰을 때, A의 영향(변화 등)이 B에게도 미치지만 B는 그 자체

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의 본질을 유지시키려고 한다. 점착성은 주로 제도를 대상으로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기서 제도를 비공식적 제도로 확장해서 보면 관

습이나 문화나 풍속 등의 사회적 구성의 제약들과 장소애착과 같은 감정이나 신념이나 애정 

등의 관계적 제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것들은 점착성을 지니며 쉽게 변하는 것에 대응한다

(Moe, 1990). 따라서 대항마을 주민들도 마을이라는 장소로부터 생긴 장소애착의 감정이 점

착성을 지니게 되면서 비록 장소상실은 되더라도 그 감정은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심정을 드

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소애착이론에서 단순히 장소가 애착 형성(장소정체성, 장소근원

성, 장소의존성)에 영향을 준다는 데서 나아가, 형성된 장소애착이 지니는 자생적 힘으로서 

점착성(지속, 유지 등) 등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점은 향후 장소애착이론의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는 곧 장소애착이론의 이론적 보충의 기회를 갖는 것이 된다.

세 번째 심적 영향으로 나타난 것은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이 강화되었

다는 점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항마을 주민들은 ‘국가의 일’ 혹은 ‘나라의 일’이라는 표

현을 쓰며 국가나 나라가 하는 일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생각

은 마을과 국가를 규모로 구분하면서, 마을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국가가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

해서 두 번이나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철회하는 모습에서 더 강화되고 있었다. 커다란 규모의 

국가가 그보다 작은 규모의 마을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가 철회하는 등의 반복된 모습은 

더 없이 국가의 규모에 의한 지배력을 실감하도록 해준 것이다. 이 점은 대항마을 주민들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기존에 형성된 장소애착의 심정이 변화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근거한 판단으로 그 어떤 강한 저항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반복된 계획과 

철회 경험에서 체감한 체념을 통해 알 수 있다.

“조그마한 우리가 데모를 한다고 해서 국가가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 우리 같이 조그마

한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큰 국가를 이길 수도 없고… 별수 없이 그냥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

습니까?”(O, 여성,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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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저렇게 국가가 하려고 하면 하고, 또 안하려고 하면 또 안하고 하는거 보면 큰 

국가를 당할 자가 없지 뭐…”(G, 여성, 80대) 

이 말 속에서 마을주민들은 행위 주체의 규모를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본다는 점이 강하게 

드러난다. 대항마을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조금은 서운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들의 장소가 

없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무대에서 논의되는 사업이다 보니 자신들의 목소

리 반영 요구는 물론이고 목소리 표출조차 엄두를 못 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마을주민들은 직접적인 영향(장소애착 관련)을 받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지 않고 체념을 한다. 마을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대규모 사업이 마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된 추진과 철회를 하는 것을 보며 국가라

는 존재의 존재감과 힘을 더 실감하며 그에 대한 순응의식을 더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마을을 대상지로 해서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와 마을 간 ‘규모’와 과거 ‘경험’이 마을주민들에게 심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사업추진주체와 대상지 간 ‘규모의 차

이’와 ‘경험의 반복’이 핵심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

업이 진행될 때 국가와 마을 간 규모의 차이가 크고 사업추진 주체의 주도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험(두 번 추진과 철회)이 반복될수록 마을주민들은 사업추진 주체에게 순응할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규모의 경제’에 빗대어서 ‘규모의 행정’이라고 불릴 수 있다. 정부사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추진 및 철회 등의 과거 경험이 반복될수록 마을주민들의 순응도가 높아진다면, 이

는 마을주민들이 저항이나 반대를 함으로써 조정 등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적어도 마을주민들로부터 비롯되는 정책비용 발생은 낮게 된다는 가

설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규모의 경제처럼 규모의 행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규모의 행정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업비용(갈등 조정 비용 등) 절감 같은 효과를 가져 온

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그 규모가 작더라도 행정 현장으로서 지역과 마을은 행정의 접점

이 되는 지점으로서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규모의 행

정이라는 비용절감 차원만을 고려하여 이를 간과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행정과는 모순되는 

일이 된다. 나아가 단순히 민주행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마을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 강화가 권위주의적 행정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처럼 관점에 따라 규모의 행정에 대한 영향은 다차원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심층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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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세 가지의 연구 함의는 비록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환경에서 추진되는 또 다른 대규모 정부사업에서도 참고하거나 적용될 수 있

는 사항들이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사례가 분석되는 등의 향후 추가적인 연구 성과가 도출

되면 대규모 정부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에 대한 더 보충적인 교훈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연구들에 대한 선행연구이자 기초적인 정책 자료로서 의의

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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